
가을,�구절초보러정읍으로 16기획
2019년 10월 2일 수요일

▲▲다다정정하하게게,,��넘넘실실넘넘실실…… 꽃꽃처처럼럼 고고운운 님님,,��날날
보보러러와와요요
꽃의 물결이 넘실넘실,�바다를 이룬다.�새하

얗고 분홍빛을 띠는 구절초다.�
가을의 정령 구절초가 장관을 이루면 가을의

절정이 왔음을 알 수 있다.
‘제14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’가 오는 10월 5
일부터 20일까지 구절초 테마공원 일원 열린
다.�구절초 테마공원은 사진작가들이 선정한
대한민국 최고의 출사명소로,�소나무 숲과 어
우러진 구절초 꽃을 감상할 수 있다.�진한 꽃
내음과 화려한 듯 단아한 경치가 가슴을 뛰게
한다.�
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

위원회가 주관하는 구절초 꽃축제는 은어가
노니는 청정한 계곡하천인 추령천과 솔숲을
배경으로 한 전국 최대의 구절초 군락지(15만
㎡)를 배경으로 열린다.�
가을의 낭만과 서정을 느끼기에 이만한 곳이

또 있을까?
여기서는 어느 곳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도 작

품이다.�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아름다움이 있
는 구절초 꽃 화원에서 올가을,�추억을 쌓아보
는 건 어떨까.

▲▲가가을을 정정취취 물물씬씬…… 구구절절초초 테테마마공공원원에에서서
행행복복과과 사사랑랑이이 피피어어나나다다
수확의 계절을 축하하듯 이곳저곳에서 다양

한 가을 축제가 열린다.�
그중에서도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는 정읍

구절초 꽃 축제는 매년 가을이면 전국의 관광
객들이 주목하는 곳이다.�우아한 자태를 뽐내
며 이색적인 풍경을 선보이는 구절초 테마공
원은 매년 60만 명 이상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
으며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장소로 거듭났다
고 평가받고 있다.
올해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과 가뭄,�몇 차

례의 태풍과 장마를 이겨내고 은은하고 수수
한 매력의 구절초가 매력을 뽐낸다.�
눈에 띄는 화려함보다는 산과 들 어디에서도

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함과 수수함에 바라보는
것만으로도 즐겁다.
소나무 아래 하얗게 펼쳐진 순백의 구절초는

평범함에 비해 중독성이 강한 진한 향기를 내
뿜는다.�
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실려 오는 구

절초 향기는 피곤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정
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.�
꽃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기운을 전

해주는 구절초,�옥정호의 물안개와 소나무 숲
이 어우러지면서 한 폭의 수채화를 만들어낸
다.�

▲▲진진한한 구구절절초초 향향기기에에 취취하하는는 날날……‘‘제제1144회회
정정읍읍 구구절절초초 꽃꽃 축축제제’’

전국 최대의 구절초 군락지 정읍 구절초 테
마공원에서‘제14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’가 오
는 10월 5일부터 화려한 막을 올린다.
아름다운 꽃들과 화려한 공연을 비롯해 특색

있는 체험·전시 프로그램,�꽃길 퍼레이드,�별
별서커스 등으로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
예정이다.
특히,�올해 축제는 구절초의 개화 기간을 최

대한 축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보다
긴 1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.�휴일에 집중
되는 관광객을 분산시켜 교통체증과 축제현장
혼잡도를 완화해 한층 여유롭고 서정적인 축
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.�
가을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의‘인

생 샷’열풍에는 구절초 바다가 단연 1등 공신

으로 꼽힌다.�이번 축제현장에서는 저마다 스
마트폰 셔터를 눌러 촬영한 사진을 무료로 인
화해 제공함으로써 정읍방문의 의미도 되새긴
다.�
구절초 테마공원은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춰

도 그림이 되는 곳,�인생 사진을 찍고 싶다면
반드시 찾아야 하는 곳이다.�동화 속 한 장면
처럼 눈앞에 펼쳐진 새하얀 구절초는 코스모
스와 핑크뮬리 등 가을꽃과 함께 낭만을 더할
예정이다.
행사 기간 내 가을과 구절초,�지역 향토자원

을 테마로 한 각종 이벤트와 체험,�지역 농·
특산물 판매행사도 펼쳐진다.�농특산물 장터에
서 구매한 물품은 판매장에서 주차장까지 무
료운반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편의를
더한다.�
음식 장터와 구절초상품 홍보판매장,�먹거리

장터,�푸드트럭 등 볼거리와 먹거리도 다양하
다.
또‘국악을 사랑한 비보이’,�‘색소폰 콜라보

레이션’,�‘재즈 앙상블’등 관광객과 함께 공
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을 선보인다.�
가을의 향기를 잔뜩 머금은 감미로운 재즈선

율과 화려하고 역동적인 비보이와 전통 국악
이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조화로움을 전하며
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한다.�
올해는 구절초 꽃길 트레킹과 꽃숲잠 체험,

구절초 사진 공모전,�버스킹 공연 등 새롭고
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린다.�
또한,�매년 각광받고 있는 유색벼 아트경관이

‘2019~20�정읍방문의 해’를 기념하는 콘셉트
로 디자인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.�
구절초 꽃길을 걷는 도중 소소한 즐거움과

가을 낭만을 느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맘껏 담
아가는 여행을 즐겨보자. /정읍=김대환 기자

가을은떠나기좋은계절이다.�

밖으로나가높은하늘아래

선선한공기들이마시며

은은한구절초와

울긋불긋한단풍에취해보고싶다.�

더욱이정읍에다양한축제가마련되어있으니

가을을즐기기엔금상첨화.�

현존하는유일한백제가요정읍사를떠올리며

깊어가는가을밤의정취를느낄

정읍사문화제가있고

은은한향기맡으며넘실대는

구절초바다를헤엄칠수있는

구절초축제도마련되어있다.�

오매불망기다리던가을이다.�

떠나자.�정읍으로!�

가을의정령구절초‘장관’

구절초꽃축제,�5일부터

20일까지구절초테마공원서

특색있는체험·전시등마련

인생사진찍기에도‘안성맞춤’

상품홍보판매장·푸드트럭등

볼거리·먹거리도다양

은은한향기에‘흠뻑’낭만‘한가득’


